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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영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
리의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다운 
몸이 될 수 있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전 6:20)”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
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과 손과 발과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
인가? 아니다. 우리 각자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우리가 말할 때, 일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절제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본인은 노
력도 시도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가? 로마서 6:12-13에 의하면 네 몸을 죄에 맡기지 말라.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라. 기분과 
감정 대로 움직이지 말라. 그리고 불의의 병기,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몸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혼,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
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여기서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자는 바로 나이다!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에 있어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살
아가는 방식과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기쁨과 온전함을 따라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빌립보서 4:8은 우리가 무슨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다. “형제들아 무엇
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
각하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참
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칭송을 
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5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 정결과 공의와 겸손의 마음을 품도
록 부단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과 마음을 떼지 말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들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남편과 아내는, 내 부모님과 자녀는, 우리 식구는, 우리 교회
는 바뀌거나 새로워질 수 없어!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단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
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
라.”(살전 5:23-24)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 전체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온전
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며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나는 신분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다운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될 것을 믿고, 
기뻐 감사하며 새로워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축원한다.


